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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회�구역�모임(16-51)� ★

※�교제와�축복� �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임을�위한�기도� � /  대표 기도자

※�경배와�찬양� � /�   102장 영원한 문아 열려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삶� 나누기

�노인의�등불

테레사 수녀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 인도의 켈커타에 살면서 빈민, 고아, 나병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한 분이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곳은 집이라기 보다 움막이라고 

해야 할 만큼 누추한 곳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언제 빨았는지 때에 절었으며 온통 먼지 투성이였다.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방이 너무 더럽군요. 제가 깨끗이 치워 드리죠."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먼지를 털어내고, 바

닥을 쓸어냈다. 옷가지는 빨아 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테레사 수녀는 구석에서 조그만 등을 하나 발견했다. 먼지로 뒤덮인 낡은 

것이었지만 모양은 예뻤다.

 "할아버지, 이 등은 뭐죠?"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오,"

테레사 수녀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별로 켜는 일이 없는 모양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나같이 죽어 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소?"

노인은 가족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아 왔던 것이다. 테레사 수녀가 보

기에, 노인은 먹는 것보다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필요한 듯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다.

 "제가 자주 찾아오겠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 주시겠죠?"

 "물론 켜고 말고요. 찾아와 주기만 한다면...... ."

이튿날부터 테레사 수녀는 매일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에는 동료 수녀

를 대신 보냈다. 그 뒤로는 노인의 방엔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

았다. 늘 찾아와 집안 일을 해 주고, 이야기도 해 주는 테레사 수녀가 너무도 고마웠다. 동료 

수녀들도 고마웠다. 그로부터 이 년 뒤, 노인은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곁에 

있던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 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 준 사람이라고...... ." 

 1)� 위� 이야기에서�느낀�점을�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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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씀나누기

� � 설교� :� 흑암에�행하던�백성이�큰� 빛을� 보고� (본문/� 이사야� 9:1-4,� 암송/� 데살로니가전서� 5:23)

� 인류의�역사는�빛과�어둠의�싸움입니다.

� 어둠은�결코� 빛을� 이길�수�없습니다.� 어둠은�빛이� 없는� 상태일�뿐입니다.

� 예수님은�빛으로�이�세상에�오셔서�만물이�다�드러나고,� 삶의� 길잡이가�되셨습니다.

   나눔1. 사9:1-2절과 마4:13-16에서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세요.

   나눔2. 예수님의 탄생을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사9:2)

   나눔3. 사60:3절의 말씀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마2:1)

   나눔4.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사9:3-4)

3.� 은혜나누기

 1) 빛 앞에 드러날 내 모습은 어떨지 말해봅시다. 

  

 2)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3) 중보기도

  (1)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2)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소서.

  (3) 12월 ‘성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4) 12월 생명운동캠페인“111운동”을 통해 하나님사랑 이웃사랑 교회사랑에 동참하게

   하소서.

  (5)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카메룬 송은천․최현수

   송은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부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생명운동�캠페인29-12월� “111”� 운동� /�자세한�사항은�주보�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


